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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돌·예인방·장미영 무용단 등 전남지역 3개 단체가 전남도로부터 3년간 최대 7000만 원씩을 지

원받아 지역 대표 공연예술단체로 육성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사업 일환으로 지난 3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 

목포에서 활동 중인 극단 ‘갯돌’과 나주에 위치한 극단 ‘예인방’, 여수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미

영무용단’ 3곳을 선정, 지역 대표 공연예술단체로 육성키로 했다.  

 

지역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사업은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순수 

공연예술단체를 집중 지원해 예술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에 산재된 무형자산을 공연예술 콘

텐츠로 개발해 지역의 특화된 관광상품으로 육성시켜 나가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추진, 중앙문예진흥기금에서 1억 원을 지원받고 도에

서 도비 1억 원을 부담,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에 따라 향후 3년간 매년 5000만～700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되며 연말 사업평가를 거쳐 사업성과가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번 지원으로 재정력이 영세한 지역 공연예술단체는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대외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공연장 대관료, 무대제작비, 홍보비, 출연료 등 공연제작에 소요

되는 직접경비 일체에 대해 집행이 가능하며 정규단원과 기획행정인력의 인건비 등에 20% 이상

을 집행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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